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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review aims to introduce the basic neurobiological aspects of dream. There have been long debates on whether the neuro-
biology of rapid eye movement (REM) sleep is identical to that of dream. However, many theories on dream are based on the 

findings of REM sleep. Bizarre cognition and intense emotion in dream have been suggested to derive from physiological (e.g. 

desynchronized gamma oscillation and postsynaptic inhibition), chemical (e.g. decreased noradrenalin and serotonin, increased 

acetylcholine and modulation of dopamine), anatomical (e.g. deactivation of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and activation of limbic 

and paralimbic areas) change in REM sleep. In addition, dream has been suggested to play its neurobiological roles. Processing of 

negative emotion may be one of the functions of dream. Dream is also supposed to consolidate memory, especially semantic memory. 

Despite a number of hypotheses and debates, the neurobiological mechanism of dream generation has not been concluded.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9；16(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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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분석학에서는 대부분 꿈의 내용이나 꿈의 숨겨진 의

미가 주된 관심사이다. 즉, 꿈을 꿀 때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그러

나, 신경생물학적으로 꿈을 연구할 때는 개인마다 다른 꿈

의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꿈의 특징이 주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꿈에 대한 신경생물

학적인 접근에서는 꿈의 형태를 주로 연구하게 된다. 즉, 

꿈에서 어떻게 보고 듣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연구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학설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꿈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꿈의 기능에 대

해서 신경생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글에서는 꿈의 신경생물학적 측면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꿈의 신경생물학 내용 전체를 다루기는 상당히 방대

하므로, 본 글에서는 주로 현대까지 알려진 기초적인 지식

과 주요 학설들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우선 꿈의 신경생

물학적 정의를 살펴보고 꿈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것

이다. 그리고, 어떤 신경생리학적, 신경화학적, 신경해부학

적 기전이 꿈을 꾸게 하고 꿈의 특성을 만들어내는지 서술

할 것이다. 또한, 감정과 인지 기능에 대해 꿈이 맡은 역할

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꿈의 발

생에 대한 몇 가지 신경생물학적 가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     론 
 

1. 꿈의 정의 

어떠한 것을 꿈이라고 정의할지 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지

지 않았다. 국제 수면학회는 꿈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불가

능하다고 선언했다(1). 주된 쟁점은 어디까지를 꿈으로 포

함시켜야 할 지이다. 잠들거나 깨어날 무렵 드는 생각까지 

꿈으로 포함시켜야 할 지, 전형적인 꿈의 형태를 나타내는 

렘수면(rapid eye movement 수면, REM 수면) 단계의 꿈

만을 꿈이라고 할 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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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로 다른 꿈의 정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꿈의 

다양한 정의를 대략적으로 말하면, 1) 수면 중 일어나는 모

든 정신현상, 2) 렘수면 중 일어나는 모든 정신현상, 3) 수

면 중 일어나는 환각적인 정신현상, 4) 수면 중 일어나는 

환각적, 서술적, 감정적 정신현상, 5) 수면과 각성을 불문하

고 나타나는 모든‘꿈같은(dream-like)’ 정신현상을 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꿈의 정의가 다양한 이유는 비렘수면(non-rapid 

eye movement 수면, NREM 수면)의 꿈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깊다. 과거 꿈은 완전히 렘수면에서만 나타나는 것

으로 치부되었다(2). 그러나, 비렘수면에서도 정신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대두되며 꿈의 신경생물학적 정의는 혼

선을 빚게 되었다. 현재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주장은 비

렘수면에서도 꿈을 꿀 수 있으나 비렘수면의 꿈은 렘수면

의 꿈과 다르다는 것이다(3,4). 비렘수면의 꿈은 어떤 장

면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비렘수면의 꿈은 단순히 수면을 취하기 전의 생각

이나 기억이 수면 중으로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한다(5,6). 그러나, 비렘수면의 꿈과 렘수면의 꿈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주장부터 렘수면의 꿈만이 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서로 극단적인 이론이 대립하고 있어 혼

란은 계속되고 있다.  

 

2. 일반적인 꿈의 형태와 내용 

꿈은 지각적으로 선명하며, 감정적으로 강렬하나, 인지적

으로는 기괴(bizarre)한 형태를 띤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인지적으로 기괴한 형태라는 것이다. 지남

력(시간, 공간, 인물)이 꿈에서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

다. 꿈에서는 시간적 배경이 10년 전이었다가 바로 10년 

뒤가 되기도 하며, 공간적 배경이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하

며, 방금 꿈에 등장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

다. 좀처럼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잃지는 않으나 자신

을 인지하는 능력(self-reflective awareness)이 줄어든

다. 사고의 방향성이 소실되며, 논리적 사고능력도 감퇴된

다. 사고능력의 저하는 사고의 단절(discontinuity)이나 부

적절함의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서로 관계가 적

은 내용들을 쉽게 연결하고 연상한다(hyper-association).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며 이러한 내용을 아무런 

의심이 없이 망상적으로 받아들인다. 단기 기억력이 감퇴되

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금 꾸던 꿈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

하고, 꿈을 꾸고 있는 도중에도 직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한다. 반면 평소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꿈에서 되

살아 나기도 한다. 기괴한 인지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각

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러한 지각은 내부에서 생성되

므로 광의의 환각에 속한다고 불 수도 있다. 감정도 강렬해

서 공포, 즐거움 등이 현실보다 증폭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꿈의 형태와 달리 꿈의 내용은 의외로 개개인마다 큰 차

이가 없다고 한다. 실제 문화, 경험이나 가치관 차이가 큰 미

개사회 구성원과 문명사회 구성원의 꿈 내용도 아주 작은 

차이만을 보여 주었다(7). 다만, 어린이와 노인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하며(8,9), 남자의 꿈에 

비해 여자의 꿈에 여자가 더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10). 

 

3. 꿈의 신경생리학적 기전 

인간의 의식 수준은 크게 각성, 비렘수면, 렘수면으로 나

눌 수 있다. 대부분의 꿈은 렘수면에서 일어난다. 꿈은 질

적으로 양적으로 렘수면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렘수면의 

신경생리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꿈의 신경생리학적

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과 동일시되어 왔다. 물론 앞서 말했

듯이 렘수면과 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렘수

면 시 나타나는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곧 꿈

의 신경생리학적 기전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렘수면에서 뇌파는 주로 theta파를 이루는데, 이는 비렘

수면의 1단계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러한 뇌파는 delta파

가 보이는 비렘수면의 3, 4단계와 달리 렘수면 시 뇌가 활

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1).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각성이나 렘수면에서는 gamma파의 주기적 진동(gamma 

oscillation)이 강하게 보이며, 비렘수면 시에는 delta파의 주

기적 진동이 강하게 보인다고 한다(12,13). 각성 시 gamma

파 주기적 진동은 주의를 집중하거나 인지활동을 할 때 나

타나는 현상이다. 렘수면의 gamma파 주기적 진동은 꿈에

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꺼번에 엮는데(temporal binding) 

중요하다고 한다(14). 그러나, 각성 시와는 달리 렘수면에

서는 전두피질의 gamma파 주기적 진동과 두정피질이나 후

두피질의 gamma파 주기적 진동은 서로 동조화되지 않는

다(desynchrony)(15). 이렇게 동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 

꿈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이나 기괴함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동물의 렘수면에서는 뇌교(pons)에서 시작된 뇌파가 시상

(thalamus)의 슬상체(geniculate body)를 지나 후두피질

에 간헐적으로 전달된다. 이를 PGO파(ponto-geniculo-

occipital wave)라고 부른다. 이는 각성 시 동물이 깜짝 놀

랐을 때(startle response)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에서

도 PGO파에 상응하는 전기활동도가 정량화 뇌파 연구에서 

보고되었다(16,17). 뇌 영상 연구에서는 PGO파와 관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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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뇌교, 시상의 슬상체, 후두피질)의 활성도가 급속

안구운동의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18). 이러한 PGO

파는 꿈의 시각적 영상을 선명하게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본다.  

렘수면 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시냅스의 시냅스전 억제

가 일어난다. 이는 꿈에서 보이는 감각과 운동 형태의 변화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자극에 대한 감각 입

력이 차단되는 것도 시냅스전 억제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

라 꿈에서는 외부자극에 대한 지각이 매우 약해진다. 그러

나, 외부자극에 대한 지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꿈

을 꾸는 중 큰 소리를 들으면 꿈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외부자극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내

부 자극에 의한 감각은 강렬해지는데, 이는 감각표상(sen-
sory representation)을 저장하고 있던 신경망의 억제가 풀

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렘수면의 특징인 

근전도의 소실 역시 시냅스전 억제에 의한 것이다. 근전도

의 소실이 있으므로, 렘수면에서는 어떠한 내부 혹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실제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  

 

4. 꿈의 신경화학적 기전 

뇌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은 주로 신경전달물질이다. 중

추신경계에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신경전달물질은 억제

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

타메이트(glutamate)다. 그러나, 각성, 렘수면, 비렘수면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노아드레

날린(noradrenalin), 세로토닌(serotonin)과 같은 모노아

민(monoamine)계 신경전달 물질이다(19,20).  

각성 중에는 노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활성도가 증가

되어 있다. 이는 비렘수면에 들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렘수

면 시 최저치에 이른다. 노아드레날린의 뉴런은 청반(locus 

ceruleus, LC)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로토닌의 뉴런은 배측

봉선핵(dorsal raphe nucleus, DRN)에 위치한다. 각성 시

에는 의식을 유지시키는 상행성 활성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on system, ARAS)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주로 노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작용이다. 렘수면 시에는 노아드

레날린과 세로토닌이 줄어듦에 따라 단기기억 저장이 잘 되

지 않고 주의력이 사라진다.  

렘수면 중에도 ARAS는 활성화된다. 노아드레날린과 세

로토닌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신경전달물질

인 아세틸콜린이 ARAS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세틸콜린의 뉴런은 뇌교의 배외측피개(lateral dorsal teg-
mentum, LDT)와 피개 각교핵(peduncluopontine tegmen-
tum, PPT)에 위치하고 있다. 비렘수면과 비교할 때, 렘수

면 중에는 LDT와 PPT의 활성도가 증가하여 아세틸콜린

이 ARAS을 활성화시킨다. 시상에서 아세틸콜린의 영향이 

강해지면 시상과 대뇌피질을 잇는 신경회로의 연결성이 떨

어져, 외부자극에 둔감해지는 동시에 내부자극으로 인한 

환각이 생길 수 있다(21). 이로써 꿈에서 보이는 환각과 같

은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꿈에서 감정이 수시로 강렬해지

는 현상은 아세틸콜린과 노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의 상호작

용이 변연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변연계, 특히 편도

(amygdala)에 노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조절이 상실되

는 동시에 아세틸콜린의 자극이 강해지는 경우 감정이 강

렬해 진다. 또한, 아세틸콜린의 활성도가 증가하면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의 활동이 저하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어 지

남력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 주의력과 지남력의 저하

에 따라 사고가 비논리적이 되고 과연상(hyper-assoica-
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주변과 자신에 대한 인식도 사

라지게 된다. 언어 역시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른 모노아민계 신경전달물질과 달리 도파민(dopamine)

은 수면-각성 주기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22). 도파민 

활성도가 렘수면 시에도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이 환각, 망

상과 비슷한 양상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5. 꿈의 신경해부학적 기전 

꿈의 형태학적인 특징은 꿈을 꿀 때 뇌의 일부분만 활성

화되며, 다른 일부분은 억제되어 나타나는 현상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렘수면에 비하여 렘수면 시에는 뇌교, 중

뇌(midbrain), 시상, 편도, 시상하부(hypothalamus), 기저

핵(basal ganglia)이 활성화된다. 변연계와 변연계 주변 구

조물은 렘수면 중에 각성 시보다도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다. 

그러나,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비렘수면과 같이 활성화되지 

않고 남아 있다.  

렘수면에서는 비렘수면에 비해 뇌교나 중뇌가 활성화된다. 

앞서 말한 ARAS는 뇌간에서 시작된 각성 신호를 전뇌(fore-
brain)에 전달하는 체계이다(23). 비렘수면 시에는 ARAS

의 활성도가 약해지고 따라서 의식(consciousness)이 사라

진다. 그런데, 렘수면에서도 각성 시와 마찬가지로 ARAS

가 활성화된다. 즉 다시 ARAS가 활성화되어 꿈이 의식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꿈을 꿀 때 ARAS를 

활성화시키는 뇌 영역은 LC나 DRN이 아니라 LDT나 PPT

가 담당하게 되어 아세틸콜린의 영향이 강해지게 된다(24). 

LDT와 PPT가 뇌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꿈에서는 뇌교

가 활성화 된다. 뇌교의 활성화는 PGO파를 일으키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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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최근 LDT나 PPT가 직접적으로 렘수면을 유

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25). 외배

하핵(sublaterodorsal nucleus, SLD)과 청전부(precoeru-
leus, PC)가 렘수면을 유도하는 영역(REM-on area)이며, 

복외측 수도관주위 회색질(ventrolateral periaqueductal 

grey matter, vlPAG)과 외측교뇌피개(lateral pontine teg-
mentum, LPT)가 렘수면을 직접 억제하는 영역(REM-

off area)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은 서로 상호 억제하

므로 동시에 활성화될 수는 없는 스위치(flip-flop switch)

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LDT와 

PPT는 vlPAG와 LPT를 억제하고, LC와 DRN은 vlPAG

와 LPT를 흥분시켜 간접적으로 렘수면을 유발/억제하지만, 

직접적인 렘수면 스위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론에서든 LDT와 PPT의 아세틸콜린과 LC와 DRN의 노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분비가 렘수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꿈을 꿀 때는 ARAS의 신호를 받는 시상하부와 기

저전뇌(basal forebrain)도 활성화된다. 이 영역들은 본능

이나 욕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활성화는 꿈

을 의식화 시킬 뿐 아니라, 꿈에서 본능적/충동적인 내용을 

많이 나타나게 한다.  

변연계와 변연계 주변 구조물은 렘수면 시에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다. 이는 편도,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변연계아래(infralimbic) 부위, 변연계 앞(prelim-
bic) 부위,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복측 선조

체(ventral striatum)를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을‘ante-
rior paralimbic REM activation area’라고도 부른다. 변연

계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기억의 처리에도 관련이 있다. 꿈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

끼는 것은 이 영역의 활성도 증가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26). 

변연계와 변연계 주변 구조물의 활성화는 꿈에서 감정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변연계 중 

해마(hippocampus)는 렘수면 시 대뇌와의 연결이 약화되는

데, 이는 꿈에서 보이는 인지능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27). 

각성 시와 렘수면 시의 가장 큰 뇌 활성도 차이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에서 볼 수 있다. 렘수면 시 배외측 전전두피질

의 활성도는 떨어져 있다(28-30).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행

동의 계획, 선택, 감시, 해석, 자의적 조절을 담당한다. 배외

측 전전두피질은 두정엽과의 회로를 조절해 주의력을 유지

시키고, 측두엽과의 회로를 조절해 기억의 등록과 재생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꿈에서 주의력과 기억력이 유지되지 않

으며 판단력이 손실되어 기괴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배외

측 전전두피질의 활성도 저하 때문으로 본다(19). 반면 오

래된 기억들을 저장하고 있던 회로에 대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억제가 풀려서, 오래된 기억들은 꿈에서 더 잘 떠오

르기도 한다. 꿈을 꿀 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수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 활성은 약해지고,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피

질하 구조물은 억제가 풀리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다. 

렘수면에서는 비렘수면에 비해 기저핵의 활성도가 증가하

며, 소뇌 충부(vermis)의 활성도도 증가한다. 기저핵은 추

체외로(extrapyramidal system)을 통해 운동기능을 조절

한다. 소뇌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 미세운동기능을 조절한다. 

꿈에서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움직임(fictive movement)의 

시작과 조절은 기저핵이나 소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31). 

시상은 꿈이나 렘수면 시 PGO파가 전달되는 곳이다. 시

상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를 대뇌피질에 전달해 

주는 곳이다. 그러나, 꿈에서나 렘수면 시에는 시상에 외부 

자극으로 인한 감각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내부적

으로 발생하는 뇌활동으로 인한 정보가 전달된다. 이러한 

거짓 감각 정보(pseudosensory information)는 시상을 

통해 감각연합 피질(sensory association cortex)로 전달

된다. 꿈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각/청각/촉각적 자극

을 느끼는 것은 시상을 통해 감각연합 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본다.  

렘수면 시 일차감각 피질(primary sensory cortex)과 일

차운동 피질(primary motor cortex), 특히 일차시각 피질

(primary visual cortex)의 활성도는 비렘수면과 마찬가지

로 떨어져 있다. 반면, 감각연합 피질, 특히 시각연합 피질

(visual association cortex)의 활성도는 비렘수면에 비해 

렘수면 시 증가한다(28,30). 감각연합 피질은 감각정보의 

통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차감각 피질과 일차운동 피질

의 활성도 저하와 감각연합 피질의 활성도 증가는 꿈에서 

보이는 감각운동영역의 환각, 특히 꿈의 장면을 보는 듯한 

환시의 기전으로 여겨진다.  

하두정피질(inferor parietal cortex) 역시 비렘수면에 비

해 렘수면에서 활성도가 증가한다. 이 영역은 각기 다른 종

류의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곳이다. 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꿈에서 각기 다른 감각 정보(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

각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기전과 

관계가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29).  

 

6. 꿈의 기능 

꿈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변화(특히 렘수면)는 기능

이 있으나, 꿈은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로부터 기인된 부수

적 현상일 뿐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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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꾸지 않으면 이러한 생물학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근래 연구들은 꿈이 감정과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꿈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감정의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보고 있다(32). 꿈에서 느끼는 감정은 잠들기 직전에 

느끼는 감정의 종류나 정도와 관계가 깊다. 잠들기 직전에 

느낀 좋지 않은 감정들은 수면 초반의 꿈에는 많이 나타나

나, 수면 후반의 꿈에는 줄어든다. 수면 후반의 꿈에 좋지 

않은 감정이 충분히 줄어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좋지 않은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 실제로 새벽에 좋은 꿈을 꾼 우울

증 환자들이 예후가 더 좋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꿈이 각

성 시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기전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느

낀 부정적인 감정을 과거 무의식적인 기억 속의 감정 해소

법과 꿈 속에서 연결시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 있다. 반면 아직 감정해소의 기억을 가지지 못한 채 정

신적 외상을 겪게 되면, 이러한 꿈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

지 못하며 악몽과 잦은 각성만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 특히 소아 환자에게 두드

러진다(33).  

정신치료에서의 꿈에 대한 치료자의 해석이 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34). 이에 따르면 꿈 자체의 

신경회로에 꿈의 해석이 같이 녹아 들어가서(즉, 꿈에서 활

성화된 신경회로와 꿈의 해석이 새롭게 연결되어) 이러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본다. 또 꿈에 대해 회상을 많이 했던 

정신치료 대기자가 정신치료에 잘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된다고 한다.  

감정 처리뿐 아니라 인지기능에서도 꿈의 역할은 제시되

어 왔다. 잠들기 전에 학습되었던 내용이 꿈에서 다시 반복

된다는 주장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자기 전에 학습할 때 

활성화되었던 신경회로가 그날 밤의 렘수면 시에 똑같은 위

치에서 똑같은 순서로 다시 활성화된다고 보고되었다(35). 

이는 꿈이 기억 강화(memory consolidation) 기능을 한다

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낮 시간의 정보 처리 시 활성화

되었던 신경망을 꿈을 꾸면서 강화하고, 통합하며, 어떤 경

우에는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면을 취하면 감

각 기능, 운동 기능, 단어 연상기능, 감정적 기억력, 수학적 

통찰력 등이 증가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36-41). 

특히 동물실험에서 낮에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만 

렘수면 중 해마에서 시냅스 가소성(neuronal plasticity) 관

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했으므로(42), 낮 시간에 학습할 내

용이 많은 경우 렘수면의 기억 강화가 더욱 강력할 것으로

도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억 강화는 학습 후 며칠 또는 

몇 년 뒤까지 계속 되기도 한다.  

그러나, 꿈이 낮에 경험했던 모든 기억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낮 시간의 기억은 해마와 관련된 

일화기억(episodic memory：사건과 경험에 관한 기억)과

는 관련이 적다. 반면 의미론적기억(semantic memory：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기억)이나 표상기억(representational 

memory：장면에 대한 기억)은 꿈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

한 기억은 신대뇌피질(neocortex)에서 저장되거나 처리되

는 기억이다(43). 또한, 기억 중에서도 감정에 영향을 주

는 기억이 렘수면 시 강화된다고 한다(40).  

낮 시간에 학습을 시키고 난 후 잠을 자면 꿈에 학습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측두엽 손상으로 기억 등록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학습한 내용이 꿈에 나온다. 어떤 

환자는 어제 학습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했음에도 학습 

내용을 꿈을 꾼다. 그러나, 학습하는 경험과 같은 일화기억

은 꿈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44). 이러한 결과들은 꿈

에서 맡는 기억의 강화가 해마와는 독립적임을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꿈에서는 해마에서 대뇌피질까지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피질에서 해마로는 연결성이 약한 조각난 

기억 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다(45). 해마

와 대뇌피질 간 정보 전달이 변하는 기전으로는 렘수면 중

의 theta파(46)나 코티졸(cortisol) 증가(47)가 제시되고 

있다. 

꿈에는 몇 년 전에 학습한 비슷한 내용까지 등장하게 된

다. 이는 꿈이 새로 학습한 내용과 과거 기억과의 연결을 맡

는다는 증거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영화를 본 후 

꿈에 영화의 내용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지를 조사하였

다. 이에 따르면 영화 내용이 첫날밤 꿈에 많이 나오다가 다

음날 밤부터는 점점 덜 나오지만, 3~4일 후부터는 다시 영

화 내용이 꿈에 나오기 시작해 영화를 본 지 1주일 후에는 

영화를 본 당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였다(48). 

이 역시 꿈에서 과거 기억을 다시 재생한다는 간접적인 증

거로 볼 수 있다.  

꿈에서의 연상능력도 각성과는 차이가 있다. 각성 시에

는 주어진 단어와 관계가 깊은 단어만이 잘 떠오른다면, 꿈

에서는 주어진 단어와 관련이 약한 단어들도 잘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꿈에서의 과연상은 연상의 이완을 일으키기

도 하지만, 창조성에는 도움을 준다는 가설이 있다. 과거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신경 회로를 꿈을 꾸면

서 구성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

이다. 낮 시간의 정보는 완전히 같은 형태로 꿈에서 나타나

기 보다는 약간 전환(transformation)된 형태로 꿈에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에는 관련이 약했던 정보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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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정보를 연결하는 새로운 회로가 꿈을 꾸면서 구성

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7. 꿈의 기전에 대한 대표적 가설 

Hobson과 같은 학자는‘activation-synthesis’ 가설(20)

과 이후 AIMS(activation-inputs-modulation) 가설(19)

을 주장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꿈은 뇌간이 무작위로 활성

화(random-activation)되면서 생긴 이차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꿈의 내용 중 서술적인 부분은 피질의 활동이나 꿈

의 회상 중 이차적으로 합성된다는 것이다(synthesis). 꿈

의 대부분의 특징은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이 저하된 상

태에서 아세틸콜린만 증가하여 ARAS를 활성화 시키는 것

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Hobson은 자신의 이론과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다음과 같

이 비교하였다. 우선 꿈이 생기게 하는 원동력을 정신분석

학에서는 억압된 무의식적인 욕구로 보는데 비해, 그는 수

면 중 뇌간의 무작위적 활성화로 보았다. 꿈의 시각적 이미

지를 정신분석학에서는 감각영역으로의 퇴행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 Hobson은 시각영역의 활성화로 보며, 내용의 기

괴함을 욕구의 가장(disguise)로 Freud는 생각하였으나 

Hobson은 과연상의 결과로 보았다. 또한, 꿈에서 드러나는 

망상적 믿음을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일차사고과정의 

영향으로 해석하나 Hobson은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활성

저하에 따른 작업기억력(working memory) 손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꿈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정신분석학에

서는 자아(ego)의 2차적 방어기제로 보나 Hobson은 변연

계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기억의 저하 역시 정신

분석학에서는 방어기제인 억압에 의한 것으로 보나 Hobson

은 단순한 기질적인 기억상실(amnesia)로 보았다. Hobson

은 결국 꿈의 의미는 정신분석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감

추어져 있지 않고 투명한 것이며, 별 다른 꿈의 해석이 필

요치 않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Hobson의 이론은 많은 신경생물학적인 근거를 가

지고 있으나, 이에 반박하는 신경생물학적 이론도 있다. 대표

적인 것이 Solms의 이론이다(49). Solms의 이론과 Hobson

의 이론의 차이의 출발점은 렘수면과 꿈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볼 것인지에 있다. Solms는 뇌 손상 

환자들의 관찰을 통해 렘수면은 꿈을 꿀 수 있는 유리한 환

경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꿈과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렘수면에 대한 연구를 단순히 꿈에 대한 연구로 확장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Solms는 충동과 보상이 관계된 

도파민 회로의 활성이 꿈의 생성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꿈의 생성은 생물학적 욕구, 충동, 보상 등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며‘activation-synthesis’ 가설을 반박하였다. 

이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꿈을 일으킨다는 정통 정신분석학

적 입장과 비슷하여‘neo-Freudian’ 가설로 불리기도 하

였다. 한편, Gottesman(50)은 렘수면 중 세로토닌과 노아

드레날린의 저하와 도파민 유지가 합쳐져 꿈의 환각, 망상, 

정신병 유사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통합 가설을 주장하

였다. 

 

결     론 
 

이상으로 꿈의 신경생물학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꿈과 렘수면이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

지만, 꿈과 렘수면이 동일한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꿈에서 보이는 인지기능의 이

상과 감정의 증폭은, 1) 생리학적으로는 뇌파의 변화와 비

동조화, 시냅스전 억제, 2) 화학적으로는 노아드레날린과 세

로토닌의 감소, 아세틸콜린의 증가, 도파민의 상대적 증가, 

3) 해부학적으로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활성도 감소와 변

연계 및 주변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꿈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한, 꿈은 기억력(특히 의미론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을 강화

하고, 과거 기억과 새로운 경험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꿈의 발생 기전에 대한 가설로는‘activa-
tion-synthesis’ 가설과‘neo-Freudian’ 가설이 서로 맞

서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는 실정이다. 
 

중심 단어：꿈·신경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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